
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 기본계획(안)

Ⅰ  목적 및 기본방침

□ 목  적

○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맞이하여

- 6․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 

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북한의 만행을 상기시켜 국민의

올바른 안보관을 확립하고,

- 전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지를

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자 함.

□ 기본방침

○ 북한의 도발을 상기함으로써 국가수호 희생자의 고귀한 뜻을 

기리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안보

의지 표명 등 대국민 메시지 전파

○ 4주기 행사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전사자 유가족 및 

전상자, 정부․사회 각계 인사, 시민, 학생, 장병 등 4,000여 명이

참석한 가운데 엄수

○ 관련행사로 연평도 현지 추모행사(평화추모공원), 위로․격려오찬

(전쟁기념관), 전사자 묘역 참배(대전현충원), 사이버추모관 운영,

특별사진전, 출신학교별 추모식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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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4주기 행사

□ 행사개요

○ 일  시 : 2014. 11. 23(일) 오전 10시

○ 장  소 : 국립대전현충원

○ 주  관 : 국가보훈처

○ 참  석 : 4,000여 명

- 3부 및 헌법기관 차관급 이상, 정당대표, 국회의원, 사회 각계대표

-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유가족 및 전상자, 시민, 학생, 장병 등

□ 행사내용

○ 본 행사 : 10:00~10:45(45')

1. 개식                      

2. 국민의례                  

3. 영상물 상영

4. 헌화·분향

5. 추 모 사

6. 추모공연

7. 폐식

* 행사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      ▶ 기념식 인터넷 참가 신청방법 ◀

      

국가보훈처 홈페이지(http://www.mpva.go.kr)에 접속,

나라사랑광장 → 정부기념행사 → 정부기념식 참가 신청 → 연평도 

포격 도발 4주기 행사 "클릭"

http://www.mpva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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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평도 포격 도발 경과

○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.11.23. 연평부대의 K-9 자주포 해상사격

훈련 도중 북한이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

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한 사건임

○ 북한의 1,2차 포격에 맞서 우리 연평부대가 자주포로 80여발의 

대응사격을 실시하였고,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장병 2명이 전사하고,

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, 군부대 공사 중인 민간인 2명이 사망함

⇒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

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,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심각한 

도발행위임

□ 도발 상황

❍ 2010.11.23. 10:15부터 연평부대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 중에 있었

으며, 포 운용은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K-9 자주포 6문 중 2문은

북쪽으로 대기포를 운용하고 4문만이 사격훈련을 실시하였음.

❍ 14:34 적의 기습 방사포 사격이 실시되면서 포상 주위에 화염이 

휩싸이는 상황 하에서 자주포는 유개화된 포상 내부로 신속히 

대피하였음.

□ 포 격 전

❍ 2010.11.23. 10:15부터 연평부대의 K-9 자주포 해상사격 훈련 도중

14:34분 북한의 기습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시설을 포함한

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 도발을 감행함.

❍ 적의 1차 포격이 소강상태에 도래하자 포상 외부로 전개하여 우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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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격 가능한 자주포 3문으로 13분이 경과된 14:47부로 대응사격을

개시하여 1차 50발을 사격하였으며, 적의 2차 포격이 15:11부터 

시작되면서 2차 대응사격을 자주포 4문으로 15:25부터 실시하여 

30발을 사격하였음.

❍ 적과 연평부대의 교전이 15:41까지 이루어졌으며, 그 이후 상호 

소강상태로 유지됨, 이 교전으로 해병장병 2명 전사하고, 16명이

부상을 당했으며, 군부대 공사 중인 민간인 2명이 사망함.

□ 우리군의 대응

❍ 연평부대는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

포상으로 이동하여 대응사격을 하였으며, 일부 병사는 자신의 

방탄모가 화염에 불타고 있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응사격을

실시하는 등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휘

❍ 한편 연평부대 해병 장병들은 북한의 갑작스런 포탄 피격에도 

불구하고 연평도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절반 

이상의 장병들이 직접 나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고 잔류인원을 

확인하는 등 군인본분을 다하며 피해를 최소화 함

 故 서정우 하사는 다양한 공용화기를 운용할 줄 아는 최고의 전투력을 
지닌 연평부대 중화기 중대의 공용화기 사수로서 본능적인 책임감으로 
포탄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휴가를  
포기하고 조국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포연 속을 가로지르다 적의  
포탄에 전사
故 문광욱 일병은 사고 당일 포병 사격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
기습적으로 퍼붓는 북한의 포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임무 
완수를 위해 가장 먼저 달려 나가 전투준비를 하던 중 무자비한   
북한군의 포격에 파편상을 입어 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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